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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션은 제2의 피부(The Second skin)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소유물보다 개인 자신과 가까우며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션을 개인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Finkelstein 1996). 패션은 언제나 개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패션과 자아는 상호

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패션을 중요하게 인식했

던 작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옷에

의해 사람들의 세계관도 변하고, 사회적인 입장도

바뀐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우

리를 입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증명해주는 것은 수

없이 많다.”고 언급하며 패션의 착용이 개인에게 상

징적인 영향을 미침을 언급했다(Finkelstein 1996;

손현주 2011; Woolf 1995). 이처럼 우리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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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 내제된 인지적 기제와 경계 조건을 연구하

였다. 패션은 어떤 소유물보다 착용하고 있는 개인 자신과 가깝우며, 착용자는 패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따라서 타인

에게 착용자의 패션은 그에 대해 인식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외부적 요인이 된다. 착용자 역시 타인이 자신을 패션을 통해

서 인식할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자가주목성(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지에 대한 자가 인식 정도)’이 내제된 심리적 기제로써 작용하게 되

고, ‘자가주목성’은 그 자체로 ‘착용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착용자의 내외향성’의 방향성과 정도에 의해 조

절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대이론(Vroom 1964)을 바탕으로 독특한 패션을 입은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인식할 타

인의 기대에 충족하고자 하는 심리가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총 3개의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1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실제 착용한 패션을 분석하여 패션의 독특성이 높

은 사람들의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개인성향인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과

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패션의 독특성이 높았을 때, 외향성이 높을수록 착용자의 창의성이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패션의 독특성이 낮았을 때에는 내외향성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3에서는 패션의 독

특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내외향성이 자가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내외향성에 따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목에 대해 반응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따라서 자가 주목성이 착용자의 창의성

에 미치는 효과를 내외향성이 조절하게 된다.

주제어: 패션, 독특성, 창의성, 내외향성, 자가 주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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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였을 때 패션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기업에서도 패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인지하고 조직경영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활용하

고 있다. 과거의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효율을 추구하였고 조직원들에게 조직에 대

한 소속감과 동일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직원의 단

일화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복장규율을 강조했다.

이는 엄격한 복장규율이 조직의 정체성과 직원 개인

의 정체성을 심리적으로 일체화 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Rafaeli and Pratt 1993; Bendall

2004; 김민주 2007). 그러나 최근, 창의성이 기업

의 경쟁력과 가치창출,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핵심

적인요인으로부각되면서(George and Zhou 2002;

Devanna and Tichy 1999; 이혜림 외 2013) 기

업은 조직원의 창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

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원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그동안 엄격히 지켜

왔던 복장규율을 ‘쿨비즈룩’, ‘비즈니스 캐주얼룩’등

의 시행을 통해 간소화, 자율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전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

한 기업의 비율이 1992년 24%에서 1999년대에

95%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는 1999년 CJ그룹이

처음으로 ‘자율복장제’를 도입했고, 이후 LG전자가

2000년부터 ‘노타이(No-tie)’제도, 삼성전자는 2008

년부터 ‘비즈니스 캐주얼’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기업에 있어 매출과 같은 양

적 성장과 직무만족도 등의 질적 성장에 모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한국 생산성본부(KPC)는 2009년

부터 복장 자율화, 자율 출퇴근제도 시행 등 자율에

기반 한 경영활동을 펼치면서 2009년에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인 매출 849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매출의 19%가 증가했다. 최

동규 회장은 “문화의 변화가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

직이게 해 창의성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

다”고 언급했다. 또한 월간 현대 경영은 2002년 국

내 100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무복장 자율화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복장 자율화가 업무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33개의 회사가 ‘보통 이상 수준’,

13개의 회사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장 자율화 실시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는 51개사

가 ‘직원들의 창의성의 발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했다. 이렇듯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패션의 변화

를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패션과 착용자의 창의적 능력과의 상관관

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패션과 착용자와의 관계’ 에 관한 연구는

패션을 개인의 성향이나 특질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

로서 이해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의

한 패션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다수였으나(오

현정 2001; 황미선, 이명희 2005; 홍선옥 1982;

이미혜, 이인자 1990; 이명희, 유경숙 1998), 최

근 패션을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Adam, Galinsky 2012)으로 보고 그 기재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패션은 그것이 가지는

특정한정체성(identity), 상징성(symbolic meaning)

과 관련된 행동을 착용자로부터 이끌어낸다(Stone

1962; Adam, Galinsky 2012). 예를 들어 간호

사 옷을 입은 실험자들이 KKK단의 옷을 입은 실험

참여자들보다 타인에게 전기충격을 약하게 주거나

(Johnson, Downing 1979), 의사 가운을 입은 실

험참여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연구(Adam, Galinsky 2012)는

패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착용자의 의식과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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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통해서 본 연구는 창의성과 관련된 특성

이 있는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패션의 상징성이 착

용자에게 영향을 주어 창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

상하였다. 독특하거나 새로운 사고는 창의성의 확

산적 사고에 포함된다(Runco 2009; Forster et

al. 2004). 따라서 창의성의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로부터

독특성이 높은 행동이나 사고를 이끌어내 착용자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독특한 패션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그 내제된 기제는 무엇인

지, 경계 조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패션과 창의성의 관계간의 조절변수는 무엇인지, 매

개변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패션과 자아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고, 패션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어떠한 이유로 영

향을 미치는 지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다. 둘째,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셋째, 연구1, 연

구2, 연구3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결

론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패션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

패션은 제2의 피부(The Second skin)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소유물보다 개인 자신과 가까우며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션을 개인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Finkelstein 1996). 개인의 신체가 ‘물질적

자아(Material Self)’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라면, 패션은 두번째로 중요한 물질적 자아의 구성

요소이다(James 1980). 나아가 Flugel(1976)은

패션을 신체적 자아(몸)의 확장, 연장선으로 인식하

였다. 따라서 패션은 착용자의 정체성, 기분, 태도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도구로서 작용한다. 또한

패션은 착용자에게 자기 가치, 자존심의 표현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한 요소로서도 인정된

다(Sontag, Schlater 1982). 이처럼 패션은 두 가

지 대상(착용자, 착용자를 인식하는 타인)에게 동시

에 작용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패션은 타인이 착용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서가 된다. 두 번째로 패션은 착용

자가 패션의 상징적인 의미와 자신과 일치시켜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Adam &

Galinsky 2012; Flugel 1976; Stone 1962).

이와 같이 패션은 자아와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개인이 자신의 성향이나 특질의 차이에 따라 패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패션을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패션을 착용함으

로써 착용자의 성향이나 특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패션을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볼 수

도 있다. 기존의 패션과 자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

분 개인의 성향에 따른 패션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

졌으며, 연구자들은 패션선호를 통해 개인성향의 특

성을 알아내고자 했다(오현정 2001; 황미선, 이명

희 2005; 홍선옥 1982; 이미혜, 이인자 1990; 이

명희, 유경숙 1998). 그러나 패션은 개인의 성향이

나 특질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개인

의 성향,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기도 하다.

Adam & Galinsky(2012)는 패션을 착용하였

을 때, 착용한 패션의 상징성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이 점화(prime)되어 착용자의 심리적 정보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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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를 ‘착용된 인지

(enclothed cognition)’이라고 했다. ‘착용된 인지

(enclothed cognition)’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패션

을 착용하는 물리적 경험과 패션이 갖는 상징적 의

미,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의 연구에서 같

은 가운을 입었지만 의사가운이라고 인식한 사람들

이 페인트공이 입은 가운이라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주의력과 관련된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

다. 이는 주의력, 신중함, 책임감과 같은 능력이 의

사가운의 상징성과는 관련성이 깊지만, 페인트공의

가운의 상징성과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착용된인지’와 유사한개념으로 ‘제복효과(Uniform

effect)’가 있다. ‘제복효과(Uniform effect)’는 인

간이 특정한 제복을 입는 순간 ‘개인 그 이상의 권위’

가 나타나는 효과이다.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 인간

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충성

심이 상승되며, 자신을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

성과 일체화하여 자신의 인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신인철 2011). Johnson과 Downing

(1979)은 여학생 60명에게 KKK단의 가운과 비슷

한 옷과 간호사 제복을 각각 입히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맞

히지 못하면 여섯 단계의 전기 충격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전기 충격을 주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

구 결과, 문제를 맞히지 못하였을 때 간호사 제복을

입은 학생들은 낮은 단계의 약한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지만, KKK단의 가운을 입은 학생들은 높은 단

계의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다(타코 아키라 2009;

Johnson, Downing 1979). 이와 같이 특정한 상

징성을 띄는 패션의 착용을 통해, 그 패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착용자에게 투영되어 착용자의 성향

이나 행동이 변화한다.

2.2 패션의 독특성과 창의성

‘독특성(Uniqueness)’이란 특정 물체의 어떤 속

성이 다른 물체의 속성들과 비교하였을 때 유일하게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특별하고 다른 물체와

차별화되는 비일반적이며 비정형화된 고유한 속성을

뜻한다. 패션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패션디자인에서는 상식에 근거한 조형이

라고 한다. 따라서 ‘패션의 독특성(Uniqueness of

fashion)’은 기존의 패션 규칙에 준하지 않으며 전

통적이거나 획일화된 패션이 아닌 변형이나 해체 등

을 통해 타인의 패션과 차별화 된 패션이 갖는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여 자기 자

신을 정의하고자 하는 욕구(distinctiveness)는 패

션소비를 통해서 쉽게 드러나며, 패션 디자이너들은

소비자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디자인

을 타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특한 패션을 생산

해낸다. 선행연구에서 ‘패션의 독특성(Uniqueness

of fashion)’은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었다. 정준

교와 이선경(1999)은 기존의 복장규율에 반하여 타

인과 다른 의복을 입고 다른 머리모양을 하고 다른

장신구를 하는 것을 ‘복장 변형행동’이라고 언급했

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

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모습이기에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한 기존의 획일화된 패션

에 반발하며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고자 나타난 패션

경향을 ‘안티패션(anti-fashion)’이라고 한다. 이는

반(反)패션을 지칭하는 말로, ‘개성적인 패션’, ‘자유

화된 패션’등으로도 불린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안티패션은 1960년대에 히피(hippie)와 1970년대

펑크(funk)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단순히 타인과 구

별되는 의복을 넘어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거부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패션의 형태나 입는 방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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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부정한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양숙희, 이정

우 1992). 본 논문에서는 획일화되고 규칙적인 전

통 패션과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특성을 ‘패션의 독특

성’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특성은기존패션의변형,

파괴, 해체, 재조합을 통해 나타난다고 정의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하는 잠재

적 능력인 창의성은 그 정의가 연구자들에 따라 다

양하다(소지연, 윤나라 2012). 이는 창의성의 정의

가 적용 분야와 영역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분

야와 영역 안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이기 때문이다(최인수 1998; Lemon 2005). 창의

성의 정의는 4P(창의적 인물, 창의적 산물, 창의적

환경, 창의적 과정) 중 어느 곳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범주를 나눠 볼 수 있으며(Rhodes 1961) 이

는 모두 연계되어 있지만(Davis 2009) 대다수의

창의성의 정의는 창의적 산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Amabile 1996; Hennessey and Amabile

1988). 많은 연구자들은새로움이나독특함(Novelty

or Uniqueness), 독창성(Originality), 유용성

(Usefulness), 적합성(Appropriateness), 사회

적 가치가 있는 생산성 등이 창의성이라는 것에 동

의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창의적 과정도 창의성에 포함한다(Davis

2009; George, Zhou 2002). 창의적 사고 과정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Guilford의 지능구

조(structure of intellect)이론이다. 창의성은 크

게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로 나눌 수 있다. 수렴

적 사고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논리적 판단과 추론

을 통하여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능력이고, 확산적

사고는 최선의 답을 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하고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다양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 두 사고는 분리

되어 기능되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순환적으로 사용

된다(Runco 2009; Guildford 1967). 확산적 사

고를 구성하는 요인들로는 유창성(Fluency), 유연

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등이 있다.

유창성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낸 수이며, 유연

성은 아이디어 전개의 다양한 정도, 독창성은 아이

디어가 일반적이지 않고 새롭고 독특한 정도를 의미

한다(Davis 2009).

패션과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정준교와 이선경(1999)은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복장변형자(복장의 변형, 두발의 변형, 장신

구의 착용)들에게서 비변형자보다 창의성과 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후 이

선경과 정준교(2003)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높은

실험자들에게서 의복의 동조성은 낮게, 의복의 비동

조성과 의상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패션의 변형, 즉 패션의 독특

성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나 실제로 복장

변형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창의성이 높은

실험자가 복장변형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인 파악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패션의 독특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조작

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 내제

한 인지적 매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2.3 내외향성, 패션과 창의성

내외향성(Extroversion-Introversion)이란한 사

람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

로 향하는가, 외부로 향하는가를 의미한다. 내향성

과 외향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관성과 객관성에 있

다.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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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관적인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원

칙 아래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강혜원 그 외

1994; 이명희, 유경숙 1998). 또한 내향적인 사람

은 주관적 세계가 중요하므로 원칙에 따라 움직여

융통성이 없는 반면 섬세한 감정을 가진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조용히 사물과 현상을 음미하

길 원하며, 외부세계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

로 몰입하려고 한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객관

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실용성과 필요에 의하여 제어

되며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할 수 있으나 감정이

섬세하지 않다. 또한 말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을 쏟는다(Allport

1961; 이명희, 유경숙 1998; 신지연 2007).

내외향성과 패션(의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

로 패션의 칼라, 스타일, 관심, 상표 이미지등과 관

련되어 이루어졌다. 내외향성에 따른 패션 취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내향적인 사람은 비교적 단순

하고 기본적인 이미지와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

고, 외향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므로

캐주얼, 로맨틱, 아방가르드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의

복을 수용하며 혁신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선호

한다(오현정 2001; 황미선, 이명희 2005; 염인경,

김미숙 2004; 오지영, 김영철 2006). 외향적인 사

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독특하고 밝은 이미지를

선호하고, 사회적 외향성이 강한 남자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타인과 다른 독특한 패션을 통하

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며, 패션을 통해 아

름다움을 성취하려고 한다(이명희, 유경숙 1998;

홍선옥 1982).

2.4 패션, 자가 주목성과 내외향성

패션은 언어 체계가 아니지만, 입는 사람의 정체

성을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Finkelstein 1996). 인간은 대부분 패션을

착용하고 타인과 만나며 동시에 패션으로 구체화된

타인과 접촉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최초의 기억

은 패션을 통한 것이다(손현주 2011). 인간은 사회

적인 동물로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

간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 자신을 통제하거

나 혹은 돋보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나와 타

인 사이에는 패션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착

용자의 패션은 타인이 착용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는 상징적인 단서가 된다(Flugel 1976). 따라서 타

인은 착용자의 패션의 상징적인 단서를 통해 착용자

를 이해한다. 즉, 독특한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타인

은 착용자가 입고 있는 패션의 특성인 독특성, 새로

움을 착용자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착용자가 이와 관

련된 독특하고 새로운 사고나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착용자 또한 타인이 자신이 착용한 패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인간은

패션이 맘에 들지 않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걱정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

나는 날에는 패션에 더욱 신경을 쓴다. 미국에서

‘Bad hair day(머리 손질이 엉망인 날)’라는 숙어

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은 그 만큼 개인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물

리적 모습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와 관련된 Gilovich의 조명효과(Spotlight effect)

는 인간이 마치 자신을 연극무대에 선 주인공인 것

처럼 여겨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외모나 행동

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며 ‘상상

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을 만들어내는 현

상이다(Gilovich et al 2000; 이소라 2011).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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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는 타인이 자신

의 패션의 상징적인 의미를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로

본다고 인식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착용한 패션의

상징적인 의미인 독특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상대방의 기대충족에 대한 의무감과 심리

적 계약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은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고 이에 따라 변화한다(Chen and

Klimoski 2003; Vroom 1964). 이는 상대방이

대상에게 갖는 기대행위가 대상의 반응에 투사된다

는 기대이론에 기초한다(Vroom 1964; 정진철, 박

명희 2011). 타인의 관심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는 그동안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관

련 효과로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갈라

테아 효과(Galatea effect)등이 있다. 호손효과

(Hawthorne effect)는 연구 중에 피실험자들이 실

험임을 인식함으로써 기존의 행동과 다르게 행동하

게 된 연구에서 발견된 현상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피실험자들이 자신이 타인의 관심이나 기대의 대상

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실험자들의 능률이 향상되는

것이 발견되었다(Gall et al 2006; 정성훈 2011).

즉, 호손효과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기대나 관심을

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마음이 동기를

유발하여 높은 성과로 연결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

와 비슷한 효과인 갈라테아 효과(Galatea effect)

는 타인의 기대를 의식한 개인이 자기 내부의 심리

변화로 인해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

듯 인간은 타인의 관심, 주목에 민감하며, 타인의 기

대에 대한 인식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 태도, 능력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착용자는 타인이 자신에게 독특한 행동이나 능력을

기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독특하거나 새로운 사고는 창의성의 확산적 사고에

포함된다 (Runco 2009; Forster et al. 2004).

독특성이 높은 패션의 착용자는 타인이 패션을 통해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의식한다. 그리고 타인이 자

신을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보다 독

특하거나 새로운 사고 즉,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타인이 자신에 대해 주목하

는 것에 대해 의식하는 정도를 ‘자가 주목성’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목

이나 기대를 의식하는 정도, 즉 ‘자가 주목성’에 따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동기에도 차이가 생

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의식

할수록 개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개인은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

하는 능력을 보다 더 발현하려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목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성향인 내외향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언

급한 내외향성의 특징에 따라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

지가 외부로 발산되며,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기 때문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세계

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쉬

우며 사교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패션도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

아들인다(Allport 1961; 이명희, 유경숙 1998; 신

지연 2007).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보다 패션을 통

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개성이 돋보이길 원한

다. 그러나 외부세계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

로 몰입하려는 성향의 내향적인 사람은 패션으로 자

신이 돋보이고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

다(이명희, 유경숙 1998; 홍선옥 1982). 즉, 내외

향성에 따라 자가주목성(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목을 의식하는 정도)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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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주

목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내외향성이 조

절효과를 갖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가설 설정

패션은 타인이 착용자를 인식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착용자 자신을 변

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패션의 착용은 패션

이 가지는 특정한 정체성과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된

행동을착용자로부터이끌어낸다(Stone 1962; Adam,

Galinsky 2012). Adam & Galinsky (2012)는

특정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패션의 상징성

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이 점화(prime)되어 착용자

의 심리적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를 ‘착용된 인지(enclothed cognition)’이라

고 명명했다. 이는 기존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가벼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문제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Jostmann, Lakens,

& Schubert 2009),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을 때

보다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을 때 모르는 이를 더 따

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Williams & Bargh

2008)이나 연로한 사람의 개념(the elderly)을 점

화하였을 때 느리게 걷게 되는 것(Dijksterhuis and

Bargh 2001)과 같이, 체화된 인지는 물리적 행동,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의미(Semantic

meaning)가 형성되어,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동일

한 물리적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발현(prime)

되고, 이것이 인지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착용된 인지도 동일한 근거로,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패션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추상적 의

미가 점화(prime)되어 착용자의 심리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itzsimons,

Chartrand, and Fitzsimons (2008)의 논문에서

는 상황적으로 특정 개념을 활성화 또는 점화시켰을

때 활성화된 개념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를

일으킨다는 행동적 점화(behavioral priming) 이론

을사용하여, 애플(Apple) 로고에노출된실험참여자

가 더 창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독특한 패션은 획일화된 패션이 아닌

변형이나 해체 등을 통해 다른 패션과 구별되는 특

성을 갖는다. 따라서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

였을 때, ‘독특함’과 관련된 언어적 의미(Semantic

meaning)가 점화되어 착용자는 독특하고 남과 다

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고자 할 것이다. 즉, 독특한

패션의 착용은 남과 다른 독창적인 사고, 즉 창의적

인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 낼 것이라고 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착용한 패션의 독특성이 높을수록 착용

자의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패션이 다르며, 특

히 내외향성에 따라 선호하는 패션이 다르게 나타난

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다른 독특한 의

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의복을 통해

아름다움을 성취하려고 하며, 내향적인 집단보다 더

독특하고 밝은 이미지를 선호한다(이명희, 유경숙

1998). 이는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과

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주장을 잘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신지연 2007) 독특하고 밝은 이미지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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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이기 때문이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조용히

사물과 현상을 음미하길 원하며, 외부세계로부터 벗

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하고 혼자 지내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신

지연 2007)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주목되는 패션에 대해

서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쉽게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외향성의 성향의 차이는 타인

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인 ‘패션’ 행동에서도 나

타나게 된다. 때문에,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내향

적인 사람들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독특성이 높은 패

션을 더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독특성’과 관련된 추

상적인 개념이 더 쉽게 착용자에게 발현되어 창의적

인 행동이나 사고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내외향

성에 따라 독특한 패션에 대한 수용도에 차이가 나

타나 패션의 상징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력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

의성과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다음

과 같이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내외향성은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

이다.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는 외향적일수록 창의성이 높아지지

만, 독특성이 낮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는 내외향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가 없

을 것이다.

Adam & Galinsky(2012)는 ‘착용된 인지

(Enclothed cognition)’ 이론을 통해 패션을 직접

착용하였을 때 패션의 상징성과 관련된 추상적 개념

이 발현되어 착용자가 이와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가설 1에서는

독특한 패션을 착용하였다고 상상한 실험참여자에게

‘착용된 인지’ 과정 때문에 ‘창의(creativity)’라는 상

징적 의미가 점화(prime)되어 창의성이 높아지며,

가설 2에서는 ‘창의(creativity)’가 점화된 실험참여

자는 그 성격적 특성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에 따

라서 독특한 패션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추론했다. Marin et al.(2013)은 메타

포와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창의적이고자 하는 의

도(creativity intent)가 종속변수인 창의성에 대

한 매개역할을 함을 밝히며, 창의성이 창의적 의도

에 의해서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는 타인

이 자신이 착용한 패션을 보고 자신을 창의적으로

인지할 것이라고 의식하게 된다고 추론하였다. 이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독특한 패션 착용자는 창

의적이고자 하는 목표(goal)를 세우기 때문에 창의

성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착용자가

독특한 옷을 입었을 때 독특한 옷은 타인의 주목을

받게 하고, 타인이 자신이 착용한 독특한 옷으로 인

하여 자신을 남과 다르고 독특성이 높은 성향의 사

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의 창의적이고자 하는 의도(creativity

intent)를 더욱 높이고,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높일

것이다. 즉, 타인의 주목에 대한 의식은 외향적 성향

이 높은 착용자로 하여금 착용한 패션과 같이 창의

적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 실제로 창의적인 사

고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패션의 독

특성과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내외향성은 타인이 자

신에 대해 어느 정도 주목하는 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즉, 자가 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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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설 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패션의 독특성

과 착용자의 창의성에 대한 내외향성의 조절효과가

내외향성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차이를 갖기 때문

이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타인의 시선을 많

이 의식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패션행동에 있어서

도 타인과 다른 독특한 패션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

고 드러내는 성향을 갖는다. 반면, 내향성이 높은 사

람들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혼자 지내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하

고 독특한 패션의 선호도가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신지연 2007; 이명희, 유경숙

1998). 즉,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자가 주목성)

에 대한 태도가 내외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외향성은 자가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가설3

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내외향성은 자가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1, 2, 3에 대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Ⅳ. 연구 1: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1의 목적은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

성에 미치는 효과(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제 착

용하고 있는 패션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Regressio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1 연구 방법

4.1.1 실험절차

한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경영학 수업을 듣는 총 45

패션의 독특성 착용자의 창의성

내외향성

자가 주목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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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45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답안으로 유효하

지 않은 8부를 제외한 총 37명의 결과(남성: 20명,

여성: 17명)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진행자는 피실

험자들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연상하여 적도록

하였고, 문제를 푼 뒤 연령과 성별을 적어 제출하도

록 했다. 응답이 완료된 후, 실험 당시 피실험자들이

착용한 패션의 독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실험자

들에게 현재 본인의 모습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연구자의 메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4.1.2 변수의 측정 및 측정 항목 평가

제출된 패션 이미지는 패션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과 실루엣, 색채, 소재, 패턴, 디테일로 나누어 독

특한 정도를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전체 스타일링의

독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믹스매치(Mix match)

한 정도를 측정하여 총 6개의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피실험자 패션의 독특성’ 측정은 패션디자인학과 전

공자가 10점 리커트 척도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측정된 6개의 ‘패션의 독특성’ 항목을 평

균하여 Index를 만들었다.

종속변수인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서술하는 문제를 사용하

였다. 본 문제는 창의성 중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문

제(Guilford 1950; Runco 2009)의 일종이다. 창

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온 ‘벽돌이나

알루미늄 캔의 용도’를 서술하는 문제를 Roskes et

al.(2012)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주제

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을 차용하였다. 창의성은 독

창성과 적절함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먼저 독창성

(Originality)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참신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

으로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작성한 자연 보호 방법 개수의 총

합계에서 피실험자들이 많이 생각한 방법들을 뺀 나

머지 개수로 독창성(Originality)을 측정하였다. 피

실험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

거나 걸어 다니기(37명중 20명)’, ‘분리수거 하기

(37명중 14명)’, ‘음식물 줄이기(37명중 12명)’,

‘쓰레기 버리지 않기(37명중 10명)’, ‘나무 심기(37

명중 9명)’ ‘재활용하기(37명중 7명)’, ‘일회용품 줄

이기(37명중 7명)’의 7개의 답변이 빈도수가 높아

보편적인 답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답변을 제외

한 나머지 답변의 개수를 독창성(Originality)으로

측정하였다. 적절함(Appropriateness)은 새롭고 독

특할 뿐 아니라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유용하고 현

실적이며 적합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독창성이

높은 답변에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방법(예를 들어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와 같은 방법)을 제외한 나머

지 답변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4.2 가설 검증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패션의 독특성을 독립변수

로, 창의성 측정 변수인 독창성(Originality)과 적

절함(Appropriateness)을 각각 종속변수로 적용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창성

(Originality)이 종속변수 일 때, <표 1>의 모형 1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착용한 패션의 독특성이 높

을수록 답안의 독창성(Originality)이 높았다(β=

.56, p < .01). 적절함(Appropriateness)이 종속변

수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표 1>의 모형 2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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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과 같이 착용한 패션의 독특성이 높을수록 답

안의 적절함(Appropriateness)이 높았다(β=0.48,

p < .01). 따라서 착용한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연구 1에서는 ‘패션의 독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서, 비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정도로 패션의 독특성

을 측정하였으나, 패션의 독특성은 부조화의 미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독특성과 단순히 비 일반적이기

만 하고 센스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독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패션의 독특성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하고 패션

센스를 변수로 추가하여 착용자의 창의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먼저 패션의 긍/부

정성과 패션센스의 정도, 이 두 변수를 각각 7점

척도로 2 명의 채점자가 채점하여 평균한 변수를

생성하였다. 먼저, 패션센스와 패션의 긍정성을 각

각 창의성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패션센스가 높을수록 독창

성(originality)이 높고(β= .65, p < .01), 적절함

(appropriateness)도 높게 나타났다(β= .71, p <

.001). 그러나 패션센스와 패션의 독특성과의 상호

작용 효과는 독창성(패션의 독특성 x 패션센스: β=

.09, p > .1)에도, 적절함(패션의 독특성 x 패션센

스: β= -.08, p > .1)에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패션센스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하게, 패션의 긍정성이높을수록독창성(originality)

도높고(β= .67, p< .01), 적절함(appropriateness)

도 높게 나타났으나(β= .58, p < .01), 패션의 긍/

부정성과 패션의 독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독창

성(패션의 독특성 x 패션의 긍/부정성: β= -.07,

p > .1)에도, 적절함(패션의 독특성 x 패션의 긍/부

정성: β= -.03, p > .1)에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패션의 긍/부정성의 조절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패션센스가 떨어져 부조

화의 복장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독

특함의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패션의

긍/부정성, 패션 센스, 패션의 독특함은 변수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패션센스와 패션

의 긍/부정성간 상관계수 = .78, p < .001, 패션센

스와 패션의 독특성간의 상관계수 = .72, p < .001,

패션의 독특성과 패션의 긍부정성간상관계수 = .56,

p < .001)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통제변수로 처

리하여 회귀분석에 변수로 같이 포함하는 분석은 하

지 않았다.

4.3 토론

연구 1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실제로 착용한 패션의

이미지(Field data)와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창

　
모형 1 모형 2

종속변수: 창의성(독창성) 종속변수: 창의성(적절함)

상수 β= 1.941* SE= .935 β= 1.859* SE= .870

독립 변수
패션의 독특성

(높은=1,낮은=0)
β= .559** SE= .182 β= .480** SE= .169

*** p < .001, ** p < .01, * p < .05

<표 1> 연구 1의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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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가설 1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 1에서는 패션의 독특성을 측정하여 사

용하였기 때문에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

을 높여주었는지,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독특한 패

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독특한 패션을 입은 피실험자

들의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는지 정확히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즉,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

의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

하여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피실험자의 개인성향인 내외향성이 패션

의 독특성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에 대한 가설 2를 검증하였다.

Ⅴ. 연구 2: 내외향성의 조절효과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패션의 독특성에

의한 효과임을 확인하기 위해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

하여 가설 1을 재검증하고,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

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내외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하기 위한

조작물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5.1 사전조사

독특성이 높은(vs. 낮은) 패션을 조작하기 위한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47명

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패션 아이템인

모자에 대하여 독특성이 높은 디자인과 낮은 디자인

의 시각 이미지를 각각 제작하여, 집단 간 설계

(between - subject design)로 사전조사를 진행

하였다.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주어진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10초 동안 보게 한 뒤 태도, 독특한 정도,

기본적인 정도,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perceived

fit), 구매의도, 현재 기분상태(Mood)를 측정했으

며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을 적고 제출하도록 하였

다. 태도는 ‘호의적/비호의적’, ‘좋아하는/싫어하는’,

‘긍정적/부정적’, ‘흥미로운/흥미 없는’의 총 4개 항

목으로 7점 의미 차별화 척도로 측정하였다. 패션의

독특한 정도는 ‘독특한’, ‘창의적인’, ‘혁신적인’ 의 총

3개의 항목으로, 패션이 기본적인 정도는 ‘기본적

인’, ‘신뢰할 수 있는’ 의 총 2개의 항목으로,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perceived fit)는 ‘이 제품과 본인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품과 본인의 성격

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품이 당신의 취

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나요?’, ‘이 제품이 ‘나는 누

구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나요?’의 총 4개의 항

목으로 측정하였고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

다). 구매의도는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현재 감정상태(Mood)는 ‘긍

정적인 기분/부정적인 기분’, ‘좋은 기분/나쁜 기분’,

‘행복한/슬픈’, ‘유쾌한/불쾌한’의 총 4개의 항목을 7

점 의미 차별화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실험에 참여한 47명의 설문결과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유효하지 않은 3부를 제외한 총 44개의

설문결과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독특성이 높은

모자 디자인은 1, 독특성이 낮은 모자 디자인은 0으

로 더미 값을 부여하였고, 설문을 통해 측정된 모든

척도는 항목별 평균으로 Index를 만든 후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독특한 정도에 대해서 피실험자들은 독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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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모자 디자인보다 독특성이 높은 모자 디자인을

더 독특하다고 인지하였다(Mhigh= 4.81, Mlow=

2.58, F(1,42)=35.84, p < .001). 기본적인 정도

에 대해서 또한 독특성이 높은 모자 디자인보다 독

특성이 낮은 모자 디자인을 피실험자들이 보다 기본

적이라고 인지하였다(Mhigh= 2.81, Mlow= 4.72,

F(1,42)=18.72, p < .001). 나머지 변수들에 대

한 분석 결과, 독특성이 높은(vs. 낮은) 모자 디자

인이 태도,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 구매의도, 현재

감정상태, 연령, 성별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 따라서 실험 2-A에서

사용할 조작물로 독특한 정도와 기본적인 정도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모자(독특성이 높은 vs.

낮은 디자인)를 선정하였다.

독특성이 높은 모자

디자인

독특성이 낮은 모자

디자인

<표 2> 연구2의 패션의 독특성 조작물

5.2 실험절차

연구 2는 한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경영학 수업을

듣는 총 120명의 학부생(남성: 67명, 여성: 5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120명의 답변

중 불성실한 답안으로 유효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총 114개의 결과(남성: 64명, 여성: 50명)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하

기 위해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조작물(독특

성이 높은 vs. 낮은 디자인의 모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실험자들은

설문지를 받고 내외향성(Introvert vs. Extrovert)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독특성이 높거나 낮은 모

자 이미지 중 무작위로 배포된 한 개의 이미지를 본

뒤 자신이 착용 하였다고 상상하고 3분 동안 착용하

였을 때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조작

이 끝난 후 피실험자들은 이미지에 대한 태도를 보

고한 뒤 실험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피실험자들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RAT(원격결합검사:

Remote Associate Test) 10문제를 풀었다. 이후

추가적으로 몰입도를 측정하는 4문항과 현재 감정상

태(Mood)를 묻는 4문항에 응답한 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을 적고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연구 2 에서는 창의성 측정 도구로 RAT(원격결

합검사)를 사용하였다. RAT은 관련이 먼 3개의 단

어가 주어졌을 때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그 관

계를 조합할 수 있는 네 번째 단어를 생각해내는 능

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래 Mednick(1962)이

개발하였지만 한글로 번안하였을 때 문제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개발된 한국형 RAT

(정욱 2004)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T 문

제의 난이도에 따라 난이도 저, 중, 고의 3 유형에서

무작위로 10개의 문제를 추출하여 풀도록 하였다.

조절변수인 내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성격

유형검사인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검사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심리

검사 연구소에서 Myers and Briggs(1976)가

제작한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표준

화 검사를 실시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Myers와

McCaulley(1985)가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경험

적으로 검증하고 실생활에 이용하고자 제작한 MBTI

는 검사자의 성격을 총 4차원(외향성/내향성,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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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분석해 성격을 16

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이 검사는 각각의 차원이 독

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차원에 대한 문항만 따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MBTI검사의 전

체 문항 중 외향성과 내향성을 판정하기 위한 문항

만 추출하여 내외향성을 측정하였다.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두 개 혹은 3개의 답변 중 하나를 고르도

록 되어 있다. 완료된 검사결과는 채점표를 통하여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외향성을 단일차원의

일방향의 성향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향성에

대해서 외향성이 낮은 경우로 대체한다. 내외향성은

5개 문항의 총합으로 Index(Index가 높을수록 외

향성이 높으며, 낮을수록 내향성이 높음)를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작물에 대한 다른 변수들(태

도, 몰입도, 감정상태)의 측정은 사전조사와 동일하

게 진행하였다.

5.3 가설 검증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독특성이 높은(vs.

낮은) 모자 디자인을 독립변수로, RAT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특성이 낮은 모자 집단보다

독특성이 높은 모자 집단에서 RAT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Mhign=3.36, Mlow=2.66, F(1,112)=

5.95, p < .05). 따라서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가설 2 는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패션의 높은(vs. 낮

은) 독특성, 내외향성, 패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RAT점수를 종속변수로

적용하고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RAT점수에 대

해서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β=.15, p < .05). 따라서 내외향성

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에 따라 창의성에 어떻

게 작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독특성이

높은 모자 집단과 독특성이 낮은 모자 집단으로 나

누고 내외향성을 독립변수로, RAT점수를 종속변수

로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패션의

독특성이 높을 때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β=.22, p < .01), 패션의 독특성이 낮

을 때 내외향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가 비유의하게

나타났다(β= -.08, p > .1). 내외향성의 유효한 조

　
모형 3

종속변수: 창의성(RAT)

상수 β= 2.985*** SE= .176

독립변수

패션의 독특성 (높은=1, 낮은=0) β= .518** SE= .176

내외향성 β= .064 SE= .057

패션의 독특성 X 내외향성 β= .148* SE= .057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연구 2의 내외향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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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Floodlight’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Spiller et al. 2013). 패션의

독특성(독특성이 높은 모자=1, 독특성이 낮은 모

자=0), 내외향성(M=-1.05, SD= .25, 최소값=

-7.00, 최대값= 4.00)을 독립변수로, RAT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Floodlight 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앞의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62, p < .05). 내

외향성의 조절효과는 내외향성이 -1.53보다 높을

때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향성이 -1.53

보다 낮은 사람의 경우 패션의 독특성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내외향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그림 2> 참조).

즉, 내외향성은 패션의 독특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가지며 패션의 독특성이 높을 때

에는 외향적일수록 창의성이 높아지지만 패션의 독

특성이 낮을 때에는 내외향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가설 2가 지지

되었다.

5.4 토론

연구 2는 패션의 독특성을 피실험자가 실제로 착

용한 패션을 통해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패션의

독특성이 창의성을 일으키는지 그 인과관계를 명확

히 알 수 없었던 연구 1의 한계를 극복하고,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하였을 때에도 착용자의 창의성에 정

(+)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1을 재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1과는 다른 창의성 측정 도

구(RAT)를 사용해 창의성에 대한 패션의 독특성의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패션의 독특성이 착

용자의 창의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결과는 특정

패션이가진상징성이행동에영향을미친다는 Adam

& Galinsky(2012)의 ‘착용된 인지’이론이 사사하는

바와 일치했다. 또한 Adam & Galinsky(2012)는

실험참여자가 특정 패션을 실제로 착용을 하였을 때

에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던 것에서 확장하

여, 본 연구에서는 착용하였다는 상상(조작)을 통해

<그림 2> 연구 2의 Floodlight 분석결과에 따른 내외향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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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패션의 독특성과 착용자의 창

의성과의 관계에 대한 내외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Spotlight 분석결과에서는 내외향성이 평

균(M = .04) 보다 1 표준 편차(SD = .44) 높은

사람의 경우 독특한 패션이 창의성에 긍정적이고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β= .76, p < .01), 내외향

성이 평균 보다 1 표준 편차 낮은 사람의 경우 독특

한 패션은 창의성에 유의하지 않았다(β= -.40, p >

.9). 즉, 패션의 독특성이 높았을 때 외향적인 성향

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지지만 패션의 독특성이

낮을 때에는 내외향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연구 3: 자가 주목성의 매개효과와
내외향성의 조절효과

연구 3의 목적은 자가 주목성이 창의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내외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mediated moderation)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Muller et al. (2005)의 매개된 조

절효과를 검정하는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패션의 독특성을 조작하기 위한 조작물

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6.1 사전조사

먼저 3개의 국내 유니섹스 브랜드(유니클로, 지오

다노, 베이직하우스)를 참고로 하여 보편적으로 남/

여의 성별과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바

지 아이템을 실험물로 선택하였다. 패션 아이템인

트레이닝 바지에 대하여 독특성이 높은 디자인과 낮

은 디자인의 이미지를 각각 제작하여, 집단 간 설계

(between subjects design)로 사전평가를 진행하

였다.

연구 3의 사전 조사는 서울 소재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4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절차는 연구 2의 사전조사와 동일하였다. 피실험자

들은 패션 이미지를 10초 동안 본 뒤 패션 아이템에

대한 태도, 독특한 정도, 기본적인 정도, 자신과 얼

마나 맞는지(perceived fit), 구매의도, 현재 기분

상태(Mood)를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했으며, 마지

막으로 연령, 성별을 적고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사전실험에 참여한 43명의 응답결과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유효하지 않은 2부를 제외한 총 41개의

응답결과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결과, 먼저 독특한 정도에 대해

서 피실험자들은 독특성이 낮은 디자인보다 독특성

이 높은 디자인에 관해 보다 독특하다고 인지하였다

(Mhigh=5.44, Mlow=1.91, F(1,39)=102.00, p

< .001). 기본적인 정도에 대해서 또한 독특성이

높은 디자인보다 독특성이 낮은 디자인을 피실험자

들이 보다 기본적이라고 인지하였다(Mhigh=2.96,

Mlow=4.90, F(1,39)=32.02, p < .001).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 독특성이 높은 디자인과

낮은 디자인이 태도(p > .1), 자신과 얼마나 맞는지

(p > .1), 구매의도(p > .1), 현재 감정상태(p > .07)

에 대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 3에서 사용할 조작물로 독특한 정도와

기본적인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트레

이닝 바지(독특성이 높은 트레이닝 바지 디자인 vs.

독특성이 낮은 트레이닝 바지 디자인)를 선정하였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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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성이 높은 트레이닝

바지 디자인

독특성이 낮은 트레이닝

바지 디자인

<표 4> 연구 3의 패션의 독특성 조작물

6.2 실험절차

연구 3은 한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경영학 수업을

듣는 총 77명의 학부생(남성: 45명,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77

명의 설문결과 중 불성실한 답안으로 유효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총 73개의 설문결과(남성: 43명, 여

성: 30명)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패션

의 독특성(높음 vs. 낮음)을 조작하기 위해 사전조

사에서 선정된 조작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 실험자들은

설문지를 받고 내외향성(Introvert vs. Extrovert)

문항에 응답한 후 독특성이 높은 vs. 낮은 트레이닝

바지 디자인 이미지 중 임의로 배포된 한 개의 이미

지를 본 뒤 자신이 착용 하였다고 상상하고 착용하

였을 때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였다. 조작이 끝난

후 피실험자들은 자가 주목성(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하는지에 대한 자가 인식 정도) 문항에 응답한

뒤,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창의적 성향 척

도(CPS: Creative personality scale)에 응답하

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을 적고 설문지를 제출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종속변수인 창의성 측정 도구로 창

의적 성향 척도(CPS)를 사용하였다. 창의적 성향

척도는 창의적인 사람과 덜 창의적인 사람을 구별하

는 30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피실험자의 창의적

성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구 1, 연구 2에서

사용한 창의성 측정 방법 (아이디어 창출 문제 (idea

generation test), 원격결합검사 (RAT))들은 직접

적인 창의적 능력의 측정방법인 반면, 연구 3에서 사

용한창의적성향척도(Gough의Creative personality

scale: CPS)는 ‘창의성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 것

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창의적 능력의 측정 방

법과 창의성향에 대한 지각은 서로 구별된다. 그러

나, 창의성 성향에 대한 지각의 정도는 많은 논문에

서 창의성의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창

의성의 대용변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Gino

and Ariely (2012)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정직성

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실험 1과 5에서는 창의적

성향척도(CPS)로 창의성을 측정하고, 실험 2, 3,

4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예열하여 창의성을 유도

하고 있다. 창의성의 측정도구는 크게 세가지 범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는 (1) 창의적 성과 또는 창

의적 제품 평가, (2) 개인 성향 테스트, 그리고 (3)

인지적 테스트인데 (Amabile 1996), 이 세가지

도구들은 창의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많은

연구에서 서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Carson, Peterson, Higgins 2005). Gough(1979)

는 창의적 성향 척도(CPS)가 기존에 개발된 다른 창

의성을 측정하는 도구들(Domino, 1970; Domino

1974; Schaefer 1969; Schaefer 1973; Welsh

1969; Welsh 1975)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창

의성의 측정도구이며, 또한 건축가, 과학자, 심리학

과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특성을 측정,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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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공통된 높은 신뢰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Carson, Peterson, Higgins(2005)는 창의적성향

척도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구성하

는 요인인 독창성(originality), 총 확산적 사고 점

수(Total divergent thinking score), 유연성

(Flexibility)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

하였으며, Dollinger, Urban, James(2004)는 창

의성측정도구인그림창의성검사(TCT-DP, Jellen

and Urban 1985)와 창의적 성향 척도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혔다. 또한 Murphy(2011)는 창의적

성향 점수가 창의적 성과물(Creative performance)

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기

존 연구를 토대로 창의적 성향 척도(CPS)가 창의성

측정 도구와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 창의적인 성

과 모두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연구 3에서 이를 창의성의 대용변수로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향 척도의 각 항목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창의적 성향 척도

(CPS)는 창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높은 18개의 형

용사(예를 들면, 능력 있는, 영리한, 자신감 있는,

유머감각이 있는 등)와 창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없

는 12개의 형용사(예를 들면, 정직한, 예의바른, 보

수적인, 순종적인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실험자

는 모든 형용사에 대해 자신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O, 그렇지 않은 형용사에는 X 표시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채점은 창의적 성격의 형용사에

O표시를 한 경우 1점, X표시를 한 경우 0점, 창의

적 성향에 해당하지 않는 형용사에 O표시를 한 경우

-1점, X표시를 한 경우 0점으로 채점한 뒤 모든 점

수를 합산한 Index를 창의적 성향 변수로 설정하였

다(Gough 1979; Gough and Heilbrun 1965).

자가 주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주목효과

(spotlight effect)에 관한 Gilovich et al(2000)

의 연구를 토대로 3개의 문항(‘나는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나를 더 쳐다볼 것 같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 같다’, ‘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을 구성하였다. 3개의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전혀 그

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 마지막 문항은 역척도

로 측정되었으므로 역코딩 하였고, 3항목을 평균하

여 자가 주목성 Index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가

주목성의 3 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96으로 나타나 .6 이상으로

항목간의내적 일관성이적정 수준으로확인되었다.

6.3 가설 검증

6.3.1 패션의 독특성이 창의적 성향에 미치는 효과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패션의 독특성을 독

립변수로, 창의적 성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특성이 높은 트레이닝 바지는 1, 독특성이 낮

은 트레이닝 바지는 0으로 더미 값을 부여하였다.

분석 결과 독특성이 낮은 트레이닝 바지 집단 보다

독특성이 높은 트레이닝 바지 집단에서 창의적 성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Mhigh=9.15, Mlow=3.18,

F(1,71)=33.15, p < .001). 따라서 착용한 패션

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대해 정(+)의 효과

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1이 다시 지지되었다.

6.3.2 내외향성과 자가주목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내외향성의 조절효과와 자가 주목성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Mull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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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 방정식<표 5>을 사용하여 매개된 조절분석

을 실시하였다(Muller et al, 2005; 김주석, 이형

석, 2012).

아래의 식에서 는 독립변수, 는 종속변수, 

는 조절변수, 는 매개변수를, 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는 매개변수와 조

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한다. <표 5>의 회귀식

에서 매개된 조절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3가지 기준(2-1, 2-2는 둘 중에 한 가지 조

건만 충족하면 됨)을 충족해야 하고 그 기준은 다음

과 같다(Muller et al, 2005; 김주석, 이형석,

2012).

1. 회귀식(1)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

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2-1. 회귀식(2)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

작용항이매개변수에미치는 영향인 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식(3)에서 다른 변

수들을 통제한 경우에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야 한다.

2-2. 회귀식(2)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

는 영향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

식(3)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에 매

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야 한다.

3. 회귀식(3)에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인 이 보다 작아지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의

회귀식에 변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

정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된 조절효과 회귀식이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 (1)은 패션의 독특성(독

특성이 높은 vs. 낮은 트레이닝 바지), 내외향성, 패

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

로, 창의적 성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회

귀식(2)는 패션의 독특성(독특성이 높은 vs. 낮은

트레이닝 바지), 내외향성, 패션의 독특성과 내외향

성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자가 주목성을 종속

변수로 적용하였다. 회귀식(3)은 패션의 독특성(독

특성이 높은 vs. 낮은 트레이닝 바지), 내외향성, 패

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 자가 주목

              (회귀식 1)

              (회귀식 2)

                 (회귀식 3)

<표 5> Muller et al(2005)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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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가 주목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

수로, 창의적 성향 점수를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식(1)

에서 패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3=
4.535, p < .05)이 창의적 성향 점수에 대해서 유의

하였으므로 기준 1이 충족되었다. 두 번째로 회귀식

(2)에서 자가 주목성에 대한 패션의 독특성(51=
3.34, p < .001)과 회귀식(3)에서 창의적 성향 점수

에 대한 자가 주목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65 
=2.43,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기준 2-2가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회귀식(1)에서

패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의 상호작용항(3)은 유

의한 반면 회귀식(3)에서 패션의 독특성과 내외향성

의 상호작용항(63)이 비유의하게 나타나 기준 3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기

에 내외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7>의 추정된 회귀계수를 대입하여 Muller et

al. (2005)에 제시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내외향성은 패션의 독특성과 창의성(창의적 성향 점

수)과의 관계인 주효과를 조절하며, 또한, 창의적

성향 점수에 대한 자가주목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

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귀식 (1) 회귀식 (2) 회귀식 (3)

종속변수: 창의성

(창의적 성향 점수)
종속변수: 자가 주목성

종속변수: 창의성

(창의적 성향 점수)

변수 명 β t β t β t

패션의 독특성 6.155 6.038*** 3.338 12.930*** 5.606 2.912**

내외향성 -.977 -.577 -.176 1.214 -6.136 -2.071*

패션의 독특성 X 내외향성 4.535 2.035* .521 -.311 -4.356 -.875

자가 주목성 .156 .316

자가 주목성 X 내외향성 2.428 2.005*

*** p < .001, ** p < .01, * p < .05

<표 7> 연구 3의 내외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창의성   패션의 독특성  내외향성  패션의 독특성*내외향성   (1)   

                   

 자가 주목성   패션의 독특성 2내외향성  패션의 독특성*내외향성   (2)

 창의성   패션의 독특성  내외향성 패션의 독특성*내외향성 (3)

          자가 주목성 자가 주목성*내외향성     

<표 6> 연구 3의 내외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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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론

연구 3의 분석 결과, 내외향성이 자가 주목성의

매개효과에 의해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가설 3이

검증되었다. 연구 3의 결과를 요약하면 패션의 독특

성은 착용자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때 자가주목성이 내제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내외향성은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절하고, 자가주목성은 그

자체로 착용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착용자의내외향성의정도와방향성에의해조절된다.

Ⅶ. 결론

7.1 연구의 요약, 논의 및 시사점

패션은 사상이나 행동 뿐 만 아니라 의복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군중 속에서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역

할을 한다. 패션은 또한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새

로운세계를열고새로운것을보여준다(Finkelstein

1996). 패션은 자아, 즉 사람과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 패션은 개인의 성향이나 특질에 따라 그 선택

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패션을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대로 패션을 입음으로

써 개인의 성향이나 특질이 변화하기도 하기에 그

패션은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기존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패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로서의 패션을

주로 연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의 착용을 통해 개인의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원인으로서의 패션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패션의 독특성에 의해

착용자의 창의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

구하였다. 또한 내외향성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

목성의 인지 정도인 자가 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

절효과를 가짐을 예상하였고 이를 연구1, 2, 3을 통

해 검증하였다.

<그림 4> 연구 3의 내외향성의 직접효과에 대한 조절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



패션의 독특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내외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4권 제1호 2015년 2월 지우세요269

본 연구에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1, 연구 2, 연구 3에서 패션의 독특성

이 높았을 때, 독특성이 낮았을 때보다 착용자의 창

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의 착용을 통

해 개인의 창의적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연구 2 와 3을 통해서 내외향성의 주효과에

대한 조절효과와 자가 주목성에 의한 매개된 조절효

과가 검증되었다. 먼저 연구 2에서는 내외향성의 조

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독특성이 높은 패

션의 경우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게 나타나

외향성의 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독특성

이 낮은 패션의 경우 내외향성에 따라 패션의 독특

성이 착용자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즉,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이 높

을 때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를 조절함을 검

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

과 착용자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자가 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

된 조절효과는 Muller et al. (2005)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내외향성은 독특

성이 높은 패션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사

람들이 얼마나 나를 주목했는가에 대한 인지정도,

즉 자가 주목성에 의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독특한 패션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모

습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창의성을 향상시킨 원동력이 된다. 내향성-외향성에

따라 타인을 의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가 주목성이 높았을 때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은

내향저긴 사람에 비해 자신이 타인에게 주목받는 것

에 대해 더 긍정적이며 의식하기 때문에 외향적일수

록 창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때, 독특성이 높으면 외향적인 착용자는 더욱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연구 2와 3에서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독특함이 낮은 의상을 입히

면 오히려 창의성이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없을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패션의 독

특성이 내향적 또는 외향적 사람의 창의성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독특성이

높은 모자 집단과 독특성이 낮은 모자 집단으로 나

누고, 내외향성을 독립변수로, RAT점수를 종속변

수로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특성

이 높은 패션 집단의 경우,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의

성이 높게 나타났다(β=.22, p < .01). 반면 독특성

이 낮은 패션 집단의 경우에는 내외향성에 따른 창

의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β= -.08,

p > .1).

연구 3에서는 연구 2와 마찬가지로, 내외향성이

패션의 독특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

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독특성이 높은 집

단과 독특성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내외향성을 독

립변수로, 창의적 성격 검사 점수를 종속변수로 적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패션의

독특성이 높을 때,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

게 나타났지만(β=3.56, p < .01), 패션의 독특성

이 낮을 때, 내외향성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가 비유

의하게 나타났다(β=-.98, p > .1). 연구 2와 연구

3의 결과 모두 회귀분석 계수의 크기(β= -.08 vs.

-.98)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공통적으로 독특성이

낮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내외향성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2의

Spotlight 분석결과에서는 외향성이 평균(M = .04)

보다 1 표준 편차(SD = .44) 높은 사람의 경우 독

특한 패션이 창의성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나(β= .76, p < .01), 외향성이 평균 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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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편차 낮은 사람의 경우 독특한 패션은 창의성

에 유의하지 않았다(β= -.40, p > .9). 연구 3의

Spotlight 분석결과에서는외향성이평균(M= -.06)

보다 1 표준 편차(SD = .44) 높은 사람의 경우 독

특한 패션이 창의성에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β= 8.00, p < .01), 외향성이 평균 보다 1 표

준 편차 낮은 사람의 경우에도 독특한 패션은 외향

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보다 기울기는 낮으나 창의

성에 역시 긍정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3.81, p < .01). 종합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독특함

이 낮은 의상을 입으면 오히려 창의성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차이가 없을 것인지는 본 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창의성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

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패션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

들이 인간의 성향에 따른 또는 사회적인 현상에 의

한 패션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즉, 주로 패션이나 의

복행동을 성향에 대한 결과물로 보고 분석하려고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 개인의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패션에 대

해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각도에

서 패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는 특정 패션이 가진 상징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는 Adam & Galinsky(2012)의 ‘착용된 인지’이

론이 시사하는 바를 독특성과 창의성 영역으로 확장

하여 ‘착용된 인지’이론을 보다 보완하고 일반화하였

다. 나아가 피실험자가 특정 패션을 실제로 착용을

하였을 때에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던 기존

연구(Adam, Galinsky 2012)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본 연구에서는 착용하였다는 상상만을 통해서

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

째, 본 연구는 내외향성이 패션이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매개변수인 자가주목성을 이유로 영

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 모두를 조절한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패션이 개인의 정체성(identity)에 적

합할 때, 즉 외향성향자가 독특한 패션을 착용하였

을 때 개인의 능력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넷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실제 착용자

의 패션을 통해 패션의 독특성을 측정하고, 총 2번

의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조작물을 통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창의성의 측정

도구에 있어서도 창의성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

고를 측정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검증

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을 일반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패션이 창의성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만큼 착용하는 옷의 효과

가 개인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능력이 특히 필요로

되는 신제품 개발, 디자인이나 마케팅, 광고제작, 전

략수립 등의 분야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틀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복장을 착용 할 수 있도

록 복장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거나, 더하여 이 달의

독특한 패션 사원을 뽑는 것과 같이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자 등 한가지의 패션 아이템을 통해서도

창의성이 제고되는 본 연구의 논의를 검증하였기에

간단한 아이템을 활용하여서도 패션의 독특성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7.2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3은 독특성이 높은 패션을

착용하였을 때 착용자가 타인이 자신을 착용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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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인지할 것이라고 의식하여 그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창의적이고자 하는 목표(goal)를 세우기

때문에 착용자의 창의성이 발현될 것으로 가정하였

다. 따라서 독특한 패션을 착용했다고 상상했을 때

자신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주목’, 즉 자가

주목성이 높아지고, 이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창의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추론

하고 자가 주목성을 매개변수로 보았다. 이때, 타인

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성향은 상황적 단서에

맞춰 자기 통제, 자기 관리를 하려는 성향인 자기감

시성(self-monitoring; Snyder 1974)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감시성이 실제로

변수로 투입하여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

고 개념적으로만 자기감시성이라는 변수의 개입을

언급하며 논거를 진행하였다. 이에 논지 전개가 다

소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감시

성의 매개 효과를 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효과를 착용자의 창

의성 제고에 국한하여 검증하였으나 사람은 타인과

상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착용자를 넘어서 그 주변

의 사람들에게도 착용자의 패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집단 내에서 독특한

패션의 착용자가 그 주변사람들의 창의성에도 영향

을 미치는 지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이다.

셋째, 연구 1의 피실험자군은 학생집단으로 이들

의 패션을 평가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패션의 독특성

이 낮았다. 따라서 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의 가설을 재검증해

볼 수 있다.

넷째, 패션은 공적(Public)임과 동시에 사적

(Private)인 제품이다. 따라서 공적인 상황과 사적

인 상황에 따라 패션이 개인의 성향에 미치는 효과

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공적인 상

황과 사적인 상황에 따라 패션의 독특성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내·외향성의 조절효과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피실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볼 때, 성별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았

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피실험

자의 연령과 직업군이 한정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패션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점에서 피실험자가 남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인 패션의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추후 연구에는 이러한 점을

보안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실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

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의 창의성에 패션의 독특성이

효과를 미치는 지에 대한 현장연구를 해 본다면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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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ness of Fashion on Wearer’s Creativity: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Extroversion

Sanyoung Hwang*․Nara Youn**

Abstract

Consumer and employee creativity has become a key success factor for a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its value creation,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 its long-term performance. Various organizations

strive for ways to improve customer and employee’s creativity and many marketing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influencers that increase creative outputs (Arthur 1996; George & Zhou

2001; Devanna & Tichy 1999; Lee et al. 2013). One potential influencer improving customer

and employee’s cognitive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is their fashion style. The world’s

most creative companies like Google or Apple have relaxed their office dress-code from formal

suit to ‘cool-biz look’ or ‘business casual.’ Would companies’ easing up workplace dress-code enhance

their employee creativity? If so, what would be the cognitive mechanism that underlies the

effect of wearers’ fashion on their creativity? Are there any boundary conditions for the effect?

Fashion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econd skin’ which implies how inseparable the fashion is

to the wearers’ self-concept and identity (Finkelstein 1996). Numerous previous researches on

fashion have studied fashion style as a consequence and tried to identify different fashion

preference shaped by different predis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Customers

express their fashion preferences by wearing distinct clothes revealing their selves. In contrast,

we reverse the causal sequence and study fashion as a cause. Being clothed in particular style

may alter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their ability (Stone 1962, Adam and Galinsky

2012, Johnson andDowning 1979). Theories of embodied cognition suggest that physical experiences

become schematized and stored in memory, and these particular physical experiences trigger

associated abstract concepts and symbolic meanings (Williams and Bargh 2008, Musswe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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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Professor of Marketing, Business School,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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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Just like embodied cognition, the experience of wearing clothes causes individuals to

embody the clothing, and activate the associated symbolic meanings (‘enclothed cognition’, Adam

and Galinsky 2012).

In this research, we show that when individuals wear unique fashion, their creativity increase

because of activation of the associated symbolic meaning of ‘unique’. In particular, through

three studies we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uniqueness of fashion” on “creative cognition and

traits” by showing that wearing unique clothing can alter individual’s creativity. In addition to

that, Study 2 and 3 show that this uniqueness of fashion and creativity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extroversion – introversion’. Study 3 unveils the mediated moderation role of

'extroversion - introversion' which explains the uniqueness of fashion and wearer's creativity

relationship.

First, study 1 was set up to examine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uniqueness of fashion

and wearer's creativity. 45 undergraduat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o measure creativity,

we asked participants to engage in a creative idea generation task. They brainstormed for 5

minutes and wrote down as manymethod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s possible (Guilford 1950;

Runco 2009; Roskes et al. 2012). We scored the participants’ response to assess their originality

and appropriateness which are the two distinct dimensions of creativity. Following the creativity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ke pictures of their clothing at the moment and submit it to

measure uniqueness of participants’ fashion. After all photos were collected, one expert in

fashion field scored uniqueness of clothing on each photo on the 6 dimensions of fashion (line

and silhouette, color, material, pattern, details, mix and match). Regression yield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uniqueness of fashion on wearer's creativity (For originality: β=.48, p < .05;

for appropriateness: β=.45, p < .05). Study 1 is, however, correlational so that it cannot

distinguish the causal directions - whether uniqueness of fashion affected wearer's creativity or

creative individuals have tendencies to select unique clothing. So, we manipulated uniqueness

of fashion in Study 2. The second purpose of Study 2 was to show that extroversion-introvers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uniqueness of fashion and wearer's creativity.

In Study 2, we used 2(uniqueness of fashion: high vs. low) between subjects design to test

our prediction. 120 undergraduates were first asked to respond to MBTI (Myers Briggs Type

Indicator) 'extroversion-introversion' items. Then, they were randomly exposed to one of the

uniqueness of fashion manipulation stimuli. Participants were asked to imagine wearing the

fashion item given to them. After visualizing themselves wearing the fashion item, they were

asked to write down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mselves in the clothing. Finall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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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d 10 items of the Remote Associates Test (RAT:Mednick, 1962) that measured their creativity.

A one-way ANOVA revealed that participants in high uniqueness condition solved more RAT

problems than ones in low uniqueness condition (Mhign=3.36, Mlow=2.66, F(1,112)=5.95, p <

.05).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extroversion-introversion, we performed regression

analysis. As expected, we fou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uniqueness of fashion×

extroversion-introversion on wearer's creativity(β=.15, p < .05). For participants in the high

uniqueness condition, extroversion increased wearer's creativity (β=.22, p < .01). For participants

in the low uniqueness condition, extroversion-introversion makes no difference on wearer's

creativity(β= -.08, p > .1).

We predict that wearing highly unique fashion put individuals on social spotlight, and when

people see individuals wearing unique clothing they are likely to hold high expectation for their

creativity. Extroverts tend to enjoy human interactions and try to respond to others’ attention,

whereas introverts are predominantly concerned with one’s own inner life. Because extroverts

are more concerned with attention from others than introverts, when they are self-aware of

others’ expectation to be creative due to the spotlight effect (Gilovich et al. 2000), extroverts

would exhort more creative intent. The wearers’ creative intent enhances creative performance

(Marin et al 2013).

In Study 3, 77 undergraduate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high or low uniqueness of

fashion manipulation condition. The procedure was similar to Study 2, except that we used

different fashion items to manipulate uniqueness and Gough's Creative personality scale(CPS)

to measure creativity (Gough 1979). In addition to extroversion-introversion items, participants

reported their Spotlight when visualizing themselves wearing the fashion item on 3 item scales

(Gilovich et al. 2000). A one-way ANOVA reveal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the uniqueness

of fashion on wearer's creativity (CPS). Participants in high uniqueness condition scored

higher on CPS scale than ones in low uniqueness condition (Mhign=9.15, Mlow=3.18, F(1,71)

=33.15, p < .001). In order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 of extroversion - introversion, regressing

CPS scale on the uniqueness of fashion manipulation (high=1,low=0), extroversion-introversion

scale(M=-.05, SD=.46, min=-1.00, max=.80), and their interaction revealed a significant

uniqueness of fashion×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β=4.79, p < .05). To decompose

this interaction, we used the Johnson-Neyman technique to identify the range of extroversion-

introversion scale for which the simple effect of the manipulation was significant (Spiller et al.

2013). This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wearing unique

clothing on creativity for participants with extroversion score higher than -.64, but not fo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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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troversion score lower than -.64. To establish a mediated moderation effect, we adopted

the analysis proposed by Muller et al. (2005). First, when we regressed CPS score on uniqueness

of fashion, extroversion-introversion, and uniqueness of fashion ×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the interaction termwas significant (β=4.79, p < .05) indicating an overall moderating

effect of extroversion-introversion. Second, when we regressed Spotlight on uniqueness of

fashion, extroversion-introversion, and uniqueness of fashion ×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the effect of uniqueness of fashion on Spotlight was significant (β=3.34, p < .001). Third, when

CPS score was regressed on uniqueness of fashion, extroversion-introversion, uniqueness of

fashion ×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Spotlight, and Spotlight ×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uniqueness of fashion (β=5.61, p < .01) and Spotlight × extroversion-introversion

interaction were significant (β=2.43, p < .001). Hence, Spotlight partiallymedi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extroversion-introversion in the effect of uniqueness of fashion on creativity. The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Muller et al. 2005) supported that uniqueness of fashion

increase Spotlight, and Spotlight enhanced especially extroverted participants’ creativity.

Key words: Uniqueness of fashion, Creativity, Spotlight, Extro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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